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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족센터, 전주교도소와 ‘가족사랑캠프’ 운영 … 수용자 가족 유대 회복·사회
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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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가족센터사업단(단장 윤명숙 교수)이 운영하는 전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해경)는 3일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가정, 희망 愛너지 가족사랑

캠프’를 실시했다.

　전북대학교 가족센터사업단(단장 윤명숙 교수)이 운영하는 전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해경)는 3일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가정, 희망 愛너지 가족사랑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수용 생활로 인해 단절되거나 약화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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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프로그램은 긍정마인드 교육과 팀빌딩 게임 등 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으로 시작해,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는 푸드테라피 프로그

램으로 이어졌다. 이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되새겼다.

　이해경 센터장은 “이번 캠프는 수용자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가족의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사회 복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며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가족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이 수용자의 재소 생활 안정과 재범 방지, 사회 정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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